
프탈로계 안료 시장위축 심화
신엔저 현상으로 수출전략 차질 … 9 6년 공급과잉률 6 5 %

국내 프탈로계 안료시장이 수요증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증설로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9 4

년이후 시장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.

특히 9 5년에 이어 9 6년 들어서도 신엔저현상이 계속되자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생산면에서도

상당한 위축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5년 프탈로계 안료 생산(한국염안료

조합 잠정집계)은 모두 2 1 5 0톤(원료 크루드 제외)으로 9 4

년 2 9 8 5톤에 비해 27.9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가운데 프탈로블루는 2 0 5 0톤으로 9 4년 2 9 1 4톤에 비해

27.1%, 프탈로그린은 1 0 0톤으로 9 4년 1 7 1톤에 비해 4 1 . 5 %

이상 각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같은 원인은 무엇보다 전체 생산량의 5 0 %를 차지하던

수출물량이 엔저 등에 따른 잉크시장의 위축과 이로인한

수출경쟁력 약화로 1 5 %이상 둔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

더욱이 9 4년 상반기 엔화강세가 이어지면서 잉크시장의 호황을 예상한 각 기업들이 증설을 앞다퉈

실시, 96년현재 공급능력이 5 3 0 0톤에 달하는 등 수요 3 2 0 0톤대비 6 5 %이상의 공급과잉률이 빚어진 이

후 시장반전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실제 각사의 공급능력을 보면, 송원칼라가 9 5년 공장이전을 단행하면서 1 . 5배의 증설을 완료해 9 6년

현재 2 5 0 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대한스위스화학은 2 3 0 0톤, 욱성화학 2 5 0톤, 경기색소 1 4 0

톤, 동양화학 1 0 0톤의 생산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결국 국내 프탈로계 안료시장은 국내수요의 2 0 %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·인디아산 저가물량이 잠식

하고, 그동안 수급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던 대유럽 수출마저 둔화되는 등

엎친데덮친격의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.

이같은 상황은 9 6년에도 전체수요의 5 5 % (플래스틱용 13%, 페인트용 13%, 기타 7 % )를 차지하고 있

는 잉크 부문의 수출시장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공급과잉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

표면화될 전망이다.

한편, 가격면에서도 블루의 경우 9 6년2월현재 K g당 1만5 0 0 0원~ 2만원선으로 9 5년초 15% 상승이후

정체양상을 빚고 있으며, 그린은 2만6 0 0 0원대의 가격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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